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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욕증시] AI  랠리에 사상 최고치…이번 주 CPI ·트럼프 방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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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 10일(현지 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이제 시장의 초점은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로 이동하고 있다.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가 이어지면서다. 사진은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바닥에 NYSE 표지판이 보

이고 있다. 2026.05.11.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예상을 웃돈 고용지표와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힘

입어 투자자들을 짓눌렀던 경기 침체 공포도 빠르게 옅어지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이제 시장의 초점은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로 이동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

하다는 신호가 이어지면서다. 

이번 주 핵심은 13일 발표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다. 경제학자들은 유가 충격 영향으로 연간 물가 상승률이 3월 3.3%

에서 4월 3.8%로 뛰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정학적 변수도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등 약 12명의 미국 기업 경영진과 함께 중국 베이징을 방

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 관련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한 직후 이뤄진다. 국제법원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일

괄 10% 관세 정책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실효 관세율에 당장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수 있다



면서도, 미국 정부가 추가 환급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시장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동성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고 이란 전쟁과 AI 열풍이 시장의 화두를

장악하고 있지만, 관세와 미·중 관계라는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 축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간과해선 안 된

다"고 짚었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다. 

11일 월요일에는 4월 기존주택판매 지표가 공개된다. 기업 실적 발표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배릭 마이닝, 사이먼 프로퍼

티 그룹, 폭스 코퍼레이션, 먼데이닷컴 등이 예정돼 있다.

12일 화요일에는 시장 최대 관심사인 4월 CPI와 근원 CPI, 실질 임금 지표가 발표된다. 같은 날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오

클로, 아라마크 등의 실적도 공개된다.

13일 수요일에는 4월 PPI와 근원 PPI, MBA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기업 실적 발표에는 시스코 시스템즈, 알리

바바 그룹, 버켄스탁 등이 포함된다.

14일 목요일에는 4월 소매판매와 수출입물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된다.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브룩필드 코

퍼레이션, 혼다 자동차, 리오토, 클라나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15일 금요일에는 5월 엠파이어 제조업지수와 4월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된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시

그마 리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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